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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선생님들과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태국에 도착한 첫 날,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눈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날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선교에 동참할 상황과 마음, 여건을 모두 열어주셨다,,, 
 선교에 갈 수 없던 상황을 해결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 가볼까?”하던 제게 여러 사람을 통해 
권면하셔서 갈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게서 모두 일하셨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다시 선교 이전의 게으른 신앙 생활로 돌아갈 뻔한 문제

 최근 여러 비행기 사고와 태국-미얀마 지방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태국 선교 기간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안전한 선교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의식하지 못 했는데, 서현쌤이 “약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 우주선팀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선 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야몰로 이동하던 길에서 두리안을 파는 매장을 보시고 눈이 반짝반짝 빛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따라딧에서 치앙마이로 돌아온 날, 야시장에서 지은쌤과 안나쌤이 열심히 흥정하기 위해 노력
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혜림쌤을 바라보면 항상 누군가를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지체, 한 지체를 마음 가득 사랑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썽태우를 타기 전에 우선 ‘그랩’으로 예약하세요! 그랩이 무조건 쌉니다. 바가지 맞을 일도 없어요.

예미희 선교사님은 선교회에 상처가 있던 분이세요. 꼭 선교사님께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선입견을 갖거나 한국 사람/태국 사람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공동체에요.

 이번 선교에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항공기 사고, 납치 등의 문제가 선교 직전 끈임없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선교는 제가 갔었던 다른 선교와 달리 낯선 선생님들과 나이대가 다양한 선교였어요. 특히 저는 

뒤늦게 합류하다 보니 모임도 몇 번 빠졌었죠. 다음 선교에서는 서로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